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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여좌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 마을기업 설립 시동
뉴스일자 : 2018-04-02 15:59:44

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진해 여좌천.(사진제공=창원시

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회장 이영순)는 지난 3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10일까지

열리는 ‘진해군항제’를 맞아 지역 관광명소인 여좌천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체 제작한 로망스 마을지도

1만5000부를 배부하고 있다. 
 
또한 군항제 기간 동안 엽서와 벚꽃 핀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벚꽃 핀과 화관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영순 회장은 “사업 수익금으로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계층 공감 마을

학교와 아름다운 골목 디자인 공모전 등 여러 사업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을 한층 가속화 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서호관 여좌동장은 “마을지도를 통해 관광객들이 군항제기간 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여좌동의 아름다움을

찾아주길 바란다”며 “민간주도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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